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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T 7 는 새로이 나온 병원 
Ill V 체이면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HIV는 무서운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 바이러스는 아주 교활 

하기도 하다. 감염되어도 수십년 

간 모를 수 있으며 사람이 아무리 

치료제를 개발하여도 교묘하게 변 

신하여 저항한다. 혈액이나 체액

직업적인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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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의 안전지침은 대부분 

평범하여 쉽게 알 수 있다. 어 

려운 것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 

는것이다.

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아주 주의 

해야 한다. 明는 치명적이며, 백 

신과 치료제가 없고 경우에 따라 

서는 전파가 용이할 수 있다. 감 

염자와 환자는 증가되고 있다. 일 

단 조그마한 사고라도 나면 그 후 

속 조치가 아주 골치 아프다. 찔 

린 부위를 짜서 피를 흘려내고, 

살을 베고, 씻는 등 온갖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당기간 동안 현기 

증이 나고 부작용이 심한 AZT를 

복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지는 의심스 

럽 다. 바이 러 스에 도 "super 
spreader”가 있는 가하면 감염력 

이 미미한 종류도 있고 감수성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크다. 사고 

후에는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 

기 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사고가 나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배우자의 곁에도 갈 수 

가 없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하여서는 

HIV를 재료로서 실험하는 사람, 

AIDS환자를 돌보는 분들은 직업 

적으로 HIV에 걸리지 않도록 특 

별히 주의해야 겠다. 일반적인 

채혈, 주사, 수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 혈액 및 체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HIV, AIDS교육을 담당하는 사 

람들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나 타인을 교육하기 위하여 

AIDS의 안전지침에 대하여 알아 

야 겠다.

AIDS의 안전지침은 대부분 평 

범하여 쉽게 알 수 있다. 어려운 

것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다. 관련되는 준수사항을 요령껏, 

적당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환자를 돌보는 작업장에서 환자 

의 혈액, 체액 및 조직은 항상 감 

염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안전지침을 준수 

하는 universal precautions（전반 

적인 주의,UP） 의 개념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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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U厌개념이 적용되는 체액으로는 

혈액, 정액, 질분비액, 양수 뇌척 

수액 심막액, 복막수, 흉수 활액, 

모유, 침등이며, 변, 비분비물, 가 

래 땀, 눈물, 됴，토한 액등은 혈액 

이 보이지 않은 한 적용되지 않는 

다. 이러한 액을 취급할 때에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갑, 까 

운 마스크 및 안면보호등 적합한 

차단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주사침 이나 뾰죽한 도구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주사기의 뚜껑을 닫는 등 

뾰죽한 물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사용한 주사침의 뚜껑은 

두 손을 사용하여 다시 닫지 않도 

록 한다.

사람의 운동신경은 불완전하여 

두 손을 사용하는 경우 주사침으 

로 손을 찌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작업후에 손을 철저히 씻어 

야 하며 의류나 폐기물은 적절하 

게 처리해야 한다.

HIV의 오염가능성이 있는 의복 

이나 기구는 염소농도 0.1% 
chloride-sodium hyphchlorite 
용액에 넣어서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AIDS환자와 성적관 

계가 아닌 공동생활에서도 HIV가 

피부로 옮겨진 예가 근래에 보고 

되고 있어 HIV 감염자 혹은 

AIDS환자와의 동거자는 피부를 

통한 감염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HIV감염자가 결핵환자인 

경우 결핵균은 환자가 재채기, 기 

침, 말이나 노래할 때에 비말을 

통하여 옮겨질수 있다. HIV비감 

염자가 감염성결핵환자에게 노출 

되었을 때에 HTV뿐만이' 아니라 

결핵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채혈을 담당하거나 혈액을 사용 

는 실험실 요원들은 손과 누 코, 

입의 점막에 혈액과 채액이 오염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부위의 오염은 검체를 쏟거나 튀 

었을 때 그리고 aerosol 이 발생하 

였을 때에 생길 수 있다. 장갑은 

오염이 되었을 때마다 버리고 새 

것을 착용해야 한다. 장갑을 낀 

손으로 눈 코, 피부를 만지지 말 

아야 하며 낀 채로 작업장 주변을 

돌아다니지 말아야 한다.

날카로운 기구의 사용을 가능하 

면 피하고 사용 후에 견고한 용 

기에 모은 후에 폐기한다. 기술 

적인 조작과정에서 튀는 일이 없 

도록 하며 실험실내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작업장내에서 담배 

를 피우지 말며 화장을 하지 말아 

야 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실험복 

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가검 

물을 수송할 때에는 나사로된 시 

험관등 용기에 가검물을 넣고 

taping 한 다음 솜으로 충분히 싼 

다. 이를 다시 나사로된 용기에 

넣고 taping한 다음 정확히 인적 

사항을 기재한다. 관련되는 서류는 

가검물에서 분리하여 수송한다.

수술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의 

사등은 피부의 상처 등에 주의해 

야 하며 혈액이 묻은 뾰죽한 기구 

에 노출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뾰죽한 기구는 직접적으로 타인 

에게 건내주지 말고 용기에 담아 

서 건내줘야 한다. 작업장관리를 

철저히 하며 수술용 기구들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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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덜 위험한 것으로 대치된 것 

이 바람직하다. 치과에서도 준수 

사항은 비슷하며 혈액이 튀지 않 

도록 주의한다.

사용한 모든기구 및 의류는 염 

소농도 500-800ppm의 sodium 
chlorite 액에 넣어두면 충분하다. 

이러한 준수 사항은 응급실에서도 

적용되며 특히 경험이 적은 학생, 

훈련생등에서 보다 흔하게 사고가 

발생한다.

이상의 준수사항은 지극히 간단 

하고 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많은 사 

고가 발생하며 감염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1994년 말 까지 확실하 

게 전파가 보고된 예는 42건이었 

으며 91건이 직업상 전파의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증명된 42건중에서 임상간호사가 

13례, 임상병리사가 15례, 내과의가 

6례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를 

보인 반면에, 치과의사를 포함한 

치과근무자, 외과의사 등에서 한 

건의 감염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감염되지는 않았으 

나 오염된 혈액에 찔리거나 혈액 

을 다루는 중에 찔린 사건은 수천 

건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다. 작업시 HIV의 전파가능성을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 

람에게는 직업적인 전파가 적은 

반면에 HIV감염에 소홀히 대응하 

거나 이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지 

못한 경우에 불행한 감염이 발생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보사저널 M 발췌

우리나라에서 작업중에 HIV에 

감염된 예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 

다.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자로 부터 채혈 

하던 중에서나 채혈한 혈액을 취 

급하던 중에 오염된 주사침에 찔 

린 사건은 수건이 있었다.

HIV에 오염된 주사침의 뚜껑을 

두 손으로 닫으려는 과정에서 엄 

지에 찔린 사건이 있었다. 무리하 

게 오염된 혈액을 병에서 뽑으려 

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주사침에 

허벅지가 찔린 사건도 있었다 한 

다. 이들이 사건 후 감염되지 않 

도록 많은 고생을 하였음은 물론 

이다. .

우리나라에서 교통질서가 잘 안 

지켜진다고 한다. 실험실내에서나 

환자 보호장에서 안전준수가 안 

지켜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에서 오염혈액을 장갑을 끼지 

않은 채로 한 손으로 실험자에게 

옮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오염된 혈액이 넣어진 시험관을 

행정봉투에 넣어 수송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보호의류를 착용 

하지 않은 채, 채혈하는 것을 흔 

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조치가 계속될 때 사고가 날 가능 

성은 더욱 높아지며 HIV가 아니 

라도 B형간염등 다른 혈액관련 

병원체가 옮겨질수 있다. 사고에 

의한 HIV감염은 본인과 가족, 그 

리고 주위사람에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다.

이제 HIV를 비롯한 혈액관련 

병원체의 감염자도 증가하며 관련 

업무도 증가추세에 있다. 실험실 

이나 환자보호등 업무중에 HIV 
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 

두 다함께 노력하고 타인을 교육 

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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